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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parenting factor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using the short-term longitudinal design. A total of 

585 parents in two elementary schools in Gyu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tudy: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were measured three times with five month intervals and children’s personality and parenting behaviors 

were measured once, only at the first time-point. Cohort sequential design and latent growth curve model was 

used for analyses according to the sex of childr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ternalizing problems 

showed stability in both female and male children groups. Secon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the identified 

pattern subgroups, harm avoidance was a strong predictor of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across subject 

groups and persistence and self-directednes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emale group. Third, parental control 

predict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girls while no parenting effects were reported in boy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appropriate intervention for those with internalizing problems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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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질(temperament)과 부모 양육

(parenting)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오랜 기간 교육 관련 종사자와 더

불어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Karreman, 

de Haas, van Tuijl, van Aken, & Dekovic, 2010; 

Leve, Kim, & Pears, 2005). 특히 공격성, 주의산

만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부모나 교사

와 같은 외부의 관찰자에 의해 쉽게 발견되고

행동 수정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지만 우울과

불안으로 대표되는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내재화 문제

행동이 또래관계의 어려움, 학업적 성취의

손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문

제를 가져오며(Last, Hansen, & Franco, 1997; 

Shaffer, Fisher, Dulcan, & Davies, 1996), 품행

문제와 같은 외현화 장애를 포함하는 정신과

장애로 연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Cole, 

Peeke, Martin, Truglio, & Seroczynski, 1998; 

Zahn-Waxler, Klimes-Dougan, & Slattery, 2000)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

다. 또한 이러한 문제행동 혹은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는 일반 아동보다 상담센터나 병원

장면에 내원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아동의 발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3). 그런데 아동기는 성인기와는 달리 각

문제행동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문제가 아닌 넓은 요인(wide-band)

을 사용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Achenbach와

Edelbrock(1986)이 개발한 아동기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아동문제행동체크

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는 넓은

요인을 활용한 검사도구이며 동시에 차원적

(dimensional) 접근을 통해 임상 아동 뿐만 아니

라 일반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데도 유

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은 아동기 시기

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청소년기

가 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tanger 

& Verhulst, 1995; Twenge & Nolen-Hoeksema, 

2002). 그러나 최근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

로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내재

화 문제행동의 발달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

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Bongers et al., 2003; 

Walden & Garber, 1994). 예를 들면 Leve 등

(2005)은 여아의 경우 10세까지는 내재화 문제

행동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남아의 경우에는 10세 이후에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Bongers 등(2003)도 여

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연령 증가와 함께 점

진적으로 증가하나,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

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하

였다. 특히 Bongers 등(2003)은 내재화 문제행

동을 CBCL의 각 증상별로도 살펴보았는데, 

CBCL의 불안/우울 증상이 남아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지만, 여아의 경우 아동기에 걸쳐 천천

히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서는 안정적으로 유

지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BCL의 신체증상

역시 남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지만 여아

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기에 걸쳐 꾸준히 증

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차는 우울 혹은 불안 증상만을 탐

색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동

우울증 검사를 이용한 310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아의 우울증은 13세 이

전에는 오히려 남학생보다 다소 적었다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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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남아는 13

세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Twenge & Nolen-Hoeksema, 2002). Angold 등

(2002)도 역시 남아의 우울 점수가 아동기 중

기에서 후기에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우울 증상의 경우 여아는 청소년기 이후 계속

증가하지만 남아는 비교적 안정적임을 보여주

었다. 또한, 불안 증상은 청소년의 경우 남학

생 보다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Merikangas et al., 2010), 증상 수

준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불안 증상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le, Raaijmakers, Muris, van Hoof, & Meeus, 

2008; van Oort, Greaves-Lord, Verhulst, Ormel, 

& Huizink, 2011).

초등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국내 선행 연구들 역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이 안정되게 유지되기

보다는 변화한다고 보고하였다(Choi, 2010; Jwa 

& Byoen, 2010; Kim & Choi, 2010; Lee, 2008; 

Seo, 2008). 예를 들면, Jwa와 Oh(2011)는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초 4 패널

의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

한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성차에

따라 내재화 문제의 발달 양상이 다를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이

러한 발달 경로를 살펴본 연구들은 유아를 이

용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 양상을 살펴

본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Kang & Oh, 2011), 

대부분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한국청

소년 패널조사의 패널 자료를 활용한 경우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고학년을 대상으로 시

작되었다. 즉 내재화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

하여 예방적 접근을 꾀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

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예측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위축, 신체증상 호소, 불안/우울 등

을 포함하는 CBCL 내재화 문제행동 척도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 양상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변인으로 일찍부터 연구자들은 아동의 내부

적, 선천적 취약성으로 기질 요인을, 외부적, 

후천적 요인으로 양육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친

구 스트레스(Kim & Choi, 2010)나 또래 애착

(Jwa & Byeon, 2010), 학업 성취감(Seo, 2008)이

나 학교적응(Jwa & Byeon, 2010), 부모 및 또

래․교사(Jo, 2009), 부정적 자아개념이나 자

아존중감(Jwa & Byeon, 2010; Jwa & Oh, 2011) 

등을 탐색한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기질

(temperament)과 같이 아동 개인의 타고난 정

서적 경향성과 이를 바탕으로 부모를 포함한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질적 특성

을 조절하는 능력인 성격(character)을 포함하는

인성을 예측변인으로 활용하여 이루어진 종

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Cloninger 

(1994)에 따르면 인성이란 기질과 성격의 통합

물로, 기질은 감정적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토대이며 개인의

선척적인 특성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정의하였다. 반면에 성격은 능동적이고 합리

적인 반응의 토대가 되는 자기개념의 고등 인

지기능으로, 성격은 기질과 일생동안 상호작

용을 통해 심리적인 기능의 발달과 발현을 조

절한다고 하였다(Wong & Cloninger, 2010). 즉

기질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개인의 목표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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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조정하는 것을 성격으로 보았으며, 성인

의 경우 인간적인 성숙을 반영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인격적으로 성숙하다고 보았다(Josefsson 

et al., 2013).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인성

(personality) 모델을 바탕으로 기질 및 성격 검

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활용하여 내재화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기질 차원인 위험회피(HA)

가 강력한 취약요인으로 나타났다(Gu & No, 

2012; Kim & Min, 2006; Rettew, Stanger, McKee, 

Doyle, & Hudziak, 2006). 또한 성격의 자율성

(SD)도 내재화 문제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6). 예를 들면

Kim과 Min(2006)은 중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높은

위험회피 성향은 낮은 자율성과 더불어 우울

에 대한 취약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질

에 대한 영향력은 자율성과 같은 성격적인 성

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피력함으로써

예측 변인의 연구에 있어 개인의 기질적 특성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질(temperament)을 조절

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인성(personality)으로

써 성격(character)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loninger & Zohar,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질 뿐만 아니라 성격 차원이 내재화 문

제행동의 발달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별에 따라 이러한

기질과 성격 차원의 서로 다른 영향력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특정 문제행동과의 높은 관련성을

가진 기질을 조절할 수 있는 성격(character) 발

달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 보았다. 예를 들면, Josefsson 등(2013)은 부

모의 적대적 양육이 성인이 된 아동의 기질보

다는 성격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즉 인성 모델에 관점에서 바

라보면, 부모의 양육은 아동의 타고난 기질을

조절하는 성격(character) 발달에 영향을 미쳐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간

과할 수 없는데, 긍정적인 양육이란 온정적이

고 따뜻하게 아동을 양육하고 아동과 수용적

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며(Cicchetti & 

Toth, 1998), 부모의 지지나 반응성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ber, Stolz, & Olsen, 2005; Bayer, Sanson, 

Hemphill, 2006). 반대로 신체적, 언어적 처벌

요인을 포함하는 부모의 적대적/공격적 양육

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Lansford et al., 2002; Leve, Kim, & Pears, 

2005). 또한 온정성이나 관심의 부족, 때로는

아동이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부

(rejection)적 양육(Cytryn & McKnew, 1998) 혹

은 양육자로부터 수용받지 못하다고 느끼거

나 주양육자를 따뜻하다고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

고되었다(Kim, Kim, Koh, & Leventhal, 2013; 

Mackintosh, Myers, & Kennon, 2006). 최근 들어

과보호적, 통제적 양육 역시 일상생활에서의

도전으로부터 아동을 지키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기술이나 기회를 습득하는 것을 방해함

으로써 내재화 문제행동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unola & Nurmi, 2005; Zarra-Nezhad 

et al., 2014). 예를 들면, Zarra-Nezhad 등(2014)

은 교사가 평정한 1-3학년 초등학교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변인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

지의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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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측함을 보고하였

다. 즉 내재화 문제행동의 심각도를 약화시키

는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서 온정적이고 수용

적이며 따뜻한 양육을, 내재화 문제행동을 악

화시키는 부정적이며 역기능적인 요인으로서

공격적/적대적이며, 거부적이고, 과보호적/통제

적 양육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국내의 경

우 양육과 관련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현

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살펴본 선행 연

구들은 대개 부모에 대한 애착양식(Lee, 2008)

이나 부부갈등(Jwa & Byeon, 2010) 혹은 가족

결손(Jwa & Oh, 2011) 등을 주제로 살펴본 수

준으로 내재화 발달경로에 양육행동을 예측변

인으로 연구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

상으로 성별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이 어떤

발달경로를 그리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발달경로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경향성인 기질과 이러한 기질을 조절

하는 특성을 가진 성격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발달경로를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아동기 문제행동에

대한 사전개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방 법

연구 대상

경기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2곳에 재학하

고 있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동일 학년을 유지하는 1년

동안 5개월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즉 1차 설문은 2010년 4월, 2차

설문은 2010년 9월, 3차 설문은 2011년 2월에

실시되었다. 반복측정 및 실시 회수와 이에 

따른 감소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샘플수

를 얻고자 각 학년의 전 학급구성원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에 참여한 사람

은 아동의 보호자였다. 설문지의 윤리적 실

시를 위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회

(DRC: Department Review Committee)를 통과하

였다.

평가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응답에

참여한 평가자 중 부모 이외의 다른 보호자

(예: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등)가 응답

한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3차례

에 걸쳐 모두 실시된 설문(예: CBCL)의 결측치

를 계산하여 결측치의 개수가 해당 척도에서

10%가 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뢰로운 점수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또한 많은 수의 결측치가 있을 때

발생하는 모델 수렴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

해 1차, 2차 및 3차에 모두 참가한 아동들을

본 분석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통합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Table 1과

같다. 학년에 따른 아동들의 성별 분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χ2(2, N=585)=3.168, 

p=.205).

측정 도구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Oh와

Kim(2011)이 번역 및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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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평가척도 (CBCL 6-18: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CBCL 6-18은 총 120개

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별로 0점에서

2점까지 총 3점 척도로 평가하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부

모가 생각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문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을 잘 알고 잘 관찰할 수 있는 주

양육자(주로 어머니)이다. CBCL은 크게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그리고 총 문제행

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

재화 문제행동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1) 불안/우울, 2) 위축/우울, 3) 신

체증상을 측정하는 3개의 소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CBCL의 부모 보고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6이었다.

아동의 기질 및 성격

아동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아동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7-11: JTCI 

7-11)을 사용하였다(Min, Oh, & Lee, 2007). 이

척도는 Cloninger, Przybeck, Svrakic과 Wetzel 

(1994)이 제작한 ‘성인용 기질 및 성격 검사’를

바탕으로 독일의 Schmeck, Meyenberg와 Pouskta 

(1995)가 아동용으로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Min, Oh와 Lee(2007)가 Cloninger와의 협의 하에

독일판 JTCI 7-11을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

이다. JTCI 7-11은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은 보호자가 자녀의 기질과 성

격을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0점부터 4점까지 평

정하게 되어 있다. 각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부모가 아동이 해당 영역의 기질 혹은 성격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한국판 표준화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

집단의 내적 일치도는 .74-.82의 범위를 보이

고 있으며,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59-.78로 비

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양육 행동

부모 양육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Rohner 

(1989)가 개발한 부모 수용-거부/통제 질문지

(parental acceptance-rejection/control questionnaire: 

PARQ/C)를 사용하였다. Rohner와의 개별적 연

락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아동용 부

모 수용-거부/통제 질문지를 구할 수 있었으

며, 각 문항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 과거

문체를 현재에 맞도록 수정하여 문항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부모 수용-

거부/통제 질문지는 온정적 부모양육 20문항, 

적대적/공격적 부모양육 15문항, 방치적/무관

심 부모양육 15문항, 미분화된 기타 거부적 

부모양육 10문항(적대적, 방치적 양육에 포함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Total

Boys 52 (61.9%) 123 (51.0%) 135 (51.9%) 310 (53.0%)

Girls 32 (38.1%) 118 (49.0%) 125 (48.1%) 275 (47.0%)

Total 84 (14.4%) 241 (41.2%) 260 (44.4%) 585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Subjects in Elementar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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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미분화된 거부적 부모양육), 통제적

부모양육 13문항 등 총 7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호자의 양육 태도를 묻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평정할 수 있으며, 각 척도

에서 높은 점수는 부모가 해당 영역의 양육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본 연구에서 PARQ/C 부모 보고의 내적 일

치도(Cronbach’s α)는 .841이었다.

자료 분석

내재화 문제행동이 각각 시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 곡선

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과 동시대 집단

시계열 설계(cohort sequential design)를 실시하였

다. 동시대 집단 시계열 설계는 장시간에 걸

친 변화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측치를 사용하는 기법이다

(Duncan, Duncan, & Hops, 1994). 본 연구에서

는 각 연령 집단을 하나의 동시대 집단(cohort)

으로 간주하여 첫 번째 동시대 집단의 두 번

째 측정치가 두 번째 동시대 집단의 첫 번째

측정치와 맞물리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

서 각 동시대 집단은 10개월의 연령 범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설계 내에서는 두 번째

시점에서 첫 번째 동시대 집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두 번째 동시대 집단의 구성원의 일부

와 연령이 중첩되게 된다. 이렇듯 매 시점에

서 연령대가 겹쳐짐으로써 각 동시대 집단의

변화선들이 하나의 발달 경로(trajectory)로 연결

되어 통계적 검증이 가능해진다.

잠재성장 곡선모형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는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연구 표집

의 평균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초기치

(intercept)와 변화율(slope)로 이루어진 함수를

산출한다(Muthen & Muthen, 2000). 본 연구에서

는 내재화 문제행동의 성장 요인(growth factor) 

산출을 위해 측정 간격을 고려하여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를 0, 1, 2, 3, 4로 고정하였으며

초기치는 1차 측정 시기의 점수가 된다. 모형

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정과 적합

도 지수를 고려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CFI 

(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TLI 

(Tucker-Lewis Index; Tucker & Lewis, 1973)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Browne & Cudeck, 1993)를 이용하였다. CFI와

TLI는 .95이상일 때,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였다(Hu & Bentler, 1990). 

본 연구에서는 무변화 모형(no growth model)과

선형 모형(linear model), 이차함수 모형(quadratic 

model)의 비교를 통해 우수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을 선택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

의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

적절한 모형에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이들 변

인들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의 초기치

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잠재성장 곡선모형은 Mplus 5.21을 사용하

였으며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은 SPSS 21.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

CBCL를 통해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1차, 2차, 3차 점수(T1, T2, T3)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학년과 성별에 따라 구분

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초기 수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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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학년과 성별에 의

한 주효과와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내재화 행동

문제 점수에서 성별의 주효과(F=8.367, p<.05)

는 유의미하였으나 학년의 주효과(F=.224, 

p=.800) 및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F=.797, p=.451)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내

재화 발달 경로는 학년에 따라 상승하거나 줄

어드는 변화는 없으나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

행동이 남학생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

내재화 문제행동의 측정별 평균 추정치를

Mplus 결과물에서 출력된 값들을 참고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또한 내재화 문제행동

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성장 곡선

모형을 무변화 모형(no growth model)과 선형모

형 및 이차함수 모형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Table 4). 이차함수 모형은 수렴되지 않아 비

교에서 제외하였다. 검증 결과 무변화 모형보

다는 선형 모형의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 

특히 RMSEA의 값이 양호하였으며, 이차 함수

모형은 수렴하지 않아, 남학생 및 여학생 모

두에서 선형 모형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

단하였다.

한편 선형 모형에서 산출된 초기치와 변화

율을 각각 제시하였다(Table 5).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내재화 문

제행동의 초기치의 평균과 분산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치에서 개인 간에 차이가

Boys (n=310) Girls (n=275)

1st score 2nd score 3rd score 1st score 2nd score 3rd score

1st grade 4.14 4.33 3.60 6.31 5.25 4.69

(3.73) (4.03) (3.49) (7.58) (4.96) (4.73)

2nd grade 4.89 4.42 4.14 6.08 6.49 5.95

(4.47) (4.22) (4.04) (4.69) (5.21) (5.02)

3rd grade 5.31 5.07 4.67 5.90 5.92 5.90

(4.97) (4.43) (4.15) (4.76) (5.30) (4.76)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Reported by Parents

T1 T2 T3 T4 T5

Boys 4.542 5.017 4.671 4.505 4.263

Girls 7.292 5.819 6.036 5.810 5.892

Table 3

Mean Estimate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ldren



정승아․이수진 / 학령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 인성과 부모양육의 효과

- 507 -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발달 양상을 나타

내는 변화율에서 변화율의 평균이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내재화 문제행동은 시간에 따라 감

소 혹은 증가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 및 여학생은

서로 다른 초기 점수에 의한 차이를 유지하는

형태의 발달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학생의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미하므로

발달 경로의 이질성이 시사된다. 즉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경우 초기 점수는 유사하

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띄는

발달경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 및

여학생은 서로 다른 초기 점수에 의한 차이를

유지하는 형태의 발달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경로의 변화를 제외한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초

기치를 예측하는 변인(기질 및 성격 변인과

양육행동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잠재성

장곡선의 선형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가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χ2(df) p CFI TLI RMSEA

Boys No growth model 12.281(6) 0.0560 0.976 0.972 0.058

Linear model 10.285(7) 0.1730 0.988 0.988 0.039

Girls No growth model 11.603(6) 0.0714 0.981 0.978 0.058

Linear model 5.739(7) 0.5706 1.000 1.004 0.000

Table 4

Index Score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No Growth Model and Linear Model

Mean Variance Mean Variance

Boys Intercept 5.112*** 14.449*** Girls Intercept 6.090*** 22.116***

Slope -0.209 0.788 Slope -0.070 1.672**

*p < .05. **p < .01. ***p < .001.

Table 5

Intercepts and Slope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ldren

χ2(df) p CFI TLI RMSEA

Boys 74.131(58) 0.0751 0.957 0.950 0.030

Girls 89.415(58) 0.0051 0.932 0.921 0.044

Table 6

Index Score of Latent Growth Curve Model (Linear Model) in Internaliz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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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s (n=310) Girls (n=275) t

Temperament Novelty Seeking 19.05 (6.97) 17.86(7.51) 1.98*

Harm Avoidance 18.32 (7.53) 20.26 (8.18) -2.99**

Reward Dependence 29.50 (6.38) 30.10 (6.39) -1.13

Persistence 25.19 (7.04) 26.60 (6.63) -2.49*

Character Self-Directedness 33.40 (5.68) 33.97 (5.79) -1.22

Cooperativeness 36.59 (6.04) 37.33 (6.37) -1.43

Self-Transcendence 10.20 (4.81) 13.85 (4.96) -9.02***

Parenting Warm 71.48 (6.46) 71.31 (6.25) .332

　 Hostile 32.14 (7.01) 32.72 (6.92) -1.01

　 Neglect 22.09 (4.59) 22.99 (4.89) -2.31*

Other rejection 16.30 (3.94) 16.64 (4.09) -1.01

Control 39.84 (3.93) 39.78 (3.73) .20

*p < .05. **p < .01. ***p < .001.

Table 7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Character and Parenting

Behaviors Reported by Parents

Boys Girls

Estimates S.E. t Estimates S.E. t

Temperament Novelty Seeking .033 .040 .833 -.008 .050 -.156

　 Harm Avoidance .191 .030 6.357*** .177 .032 5.500***

Reward Dependence -.004 .037 -.121 -.053 .043 -.1225

Persistence -.022 .037 -.604 .088 .041 2.134*

Character Self-Directedness -.022 .053 -.406 -.140 .056 -2.492*

Cooperativeness .028 .044 .642 -.009 .054 -.157

Self-Transcendence .075 .047 1.586 .077 .052 1.485

Parenting Warm -.056 .037 -1.514 .-050 .046 -1.103

　 Hostile .039 .042 .909 .007 .049 .149

　 Neglect .025 .053 .467 .084 .061 1.371

　 Other rejection .053 .069 .771 .153 .080 1.906

Control .025 .052 .4937 .136 .064 2.120*

*p < .05. **p < .01. ***p < .001.

Table 8

Predictors of Intercepts Based on the Gender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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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을 투입한 잠재성장 조건모형의 적

합도는 남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기질과 성격 및 양육행

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7에 제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미치는 인성 및 양육행동의 영향력

을 살펴본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높은 위

험회피가 초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기질 및 성격

변인과 양육변인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때

위험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학생

의 경우 높은 위험회피와 인내력 기질과 낮은

자율성 성격, 그리고 높은 통제적 양육이 초

기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그 외 기질 및 성격변인과 양육

변인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때 위험회피와

인내력 기질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성 성격

의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통제적 양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

로 성별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

를 탐색한 후 그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인성 및 부모양육행동을 살펴봄으로써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성별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과 여

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녀에 따라

초기치 평균값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안정적인

발달경로를 보일 것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남학생의 내

재화 문제행동은 낮은 초기값으로, 여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남학생보다 높은 초기값으

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변

화(증가 혹은 감소)하기 보다는 그대로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아동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

로 유지된다는 전통적 개념을 지지하는 것으

로(Stanger & Verhulst, 1995; Twenge & Nolen- 

Hoeksema, 2002), 특히 5살때부터 발달 경로를

추적하여 살펴본 Keiley 등(2003)의 연구와 일

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 결

과는 최근에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살펴본 일부 선행연구와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Leve 등(2005)의 연구에서 10세까

지 여아와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꾸준히

증가하였던 결과와도 다르며, Bongers 등(2003)

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남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여아

의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발달경로와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내재

화 문제행동의 측정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

겠다. 즉 본 연구는 1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측정 시기를 이용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을 측

정한 반면, Leve 등(2005)나 Bongers 등(2003)은

동일 대상을 시간의 변화를 따라 추적하여 측

정한 장기종단적 접근을 취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수 년 이상의 장기종단적 접근을 취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여

부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학생 및 여학생 내재화 문제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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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치와 변화율을 살펴보면, 초기치의 평균

과 분산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기치의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초

기치를 보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발달경로를 유지하는 하위집단이 존

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서

로 다른 초기치를 보이면서 시간에 따라 변

화하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존재할 가능성

을 시사한다. 따라서 하위집단을 탐색할 수

있는 일반성장 혼합모형(general growth mixture 

model)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내재화 문

제행동의 하위 집단을 탐색하고, 내재화 문제

행동의 고위험군 집단을 형성하는 예측변인을

살펴봄으로써 내재화 문제행동 학생들의 조기

발견 및 문제행동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달경로를 바탕으로 변화율은 제외

하고 초기치에 미치는 인성과 양육의 영향력

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학생

의 경우 위험회피 기질만이 발달경로의 초기

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위험

회피 점수는 높은 내재화 문제행동 평균값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학생의 경우 위

험회피와 인내력 기질과 더불어 자율성 성격

차원이 발달경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제적 양육이 추가적

인 설명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높은 위험

회피 점수와 인내력 기질 차원과 더불어 낮은

자율성 성격 차원 점수, 그리고 높은 통제적

양육 점수가 여학생의 높은 내재화 평균값을

예측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정리하면 먼저 위험회피 기질은 성별

에 상관없이 내재화 문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횡단 혹은 종단 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Kim & Min, 2006; 

Rettew, et al., 2006),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Moon과 Lee(2013)의 연구에서 정상집단이 문제

행동집단에 비해 위험회피가 높게 나타난 것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위험회피 기질이란 처

벌 혹은 보상의 박탈에 의해 행동이 억제되는

것으로, 내재화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지

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험회피가

높은 개인은 비관적이고 지나치게 수줍어한다

거나 쉽게 지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많고 불확실한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

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며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수줍어하는 등 내재화 문

제행동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초등

학교 저학년의 여학생 및 남학생의 내재화 문

제행동에서 초기치 값은 위험회피성이 높을수

록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인내력 기질은 여학생의 경우 높은 위

험회피 기질과 더불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

기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

내력이란 간헐적인 강화가 없더라도 최종적인

성취를 위해 일정기간 행동이 유지되는 경향

성을 말하며, 인내력이 높은 아동은 부지런하

고 끈기 있으며 완벽주의적인 특성을 보이며,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대해 유연

하면서도 낙관적인 특성을 지닌다.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경우 불안과 우울, 신체 증

상 등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비효율적인 방법에만 매달려

현재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경직된

태도를 고수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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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낮은 인내력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

역사회 및 임상장면에서 문제행동을 지닌 아

동이 정상집단에 비해 낮은 인내력을 보고한

다는 연구(Kim et al., 2006; Luby, Svrakic, 

McCallum, Przybeck & Cloninger, 1999)와도 일관

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성차에 따라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인내력 기질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우

선적으로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율성 성격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다

르게 낮은 자율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

치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율성

성격은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자아 개념을 의

미하며, 인간적 성숙과 통합된 인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자율성이 높은 경우 본인을 신뢰하

며, 목표에 맞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으며

뚜렷한 정신병리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Wong 

& Cloninger, 2010). 대개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성격보다는 기질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결과는 기질 뿐만 아니라

성격도 성인기 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적응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의

문제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과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의 생물학

적 성숙이 심리사회적 성숙과 연결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 연구에서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일지라도 기질 뿐만

아니라 성격 차원까지 고려하는 후속 연구들

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양육행동 중 적대적 양육이나 방치적

양육이 아닌 통제적 양육이 여학생의 경우 내

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모의 과보호 혹은 통제(control)가 위험이

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 자신의 불안

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

발달시킬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불안 및 우울

증상을 야기한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하

겠다(Burbach, Kashani, & Rosenberg, 1989; Rapee, 

1997). 또한 통제, 침입(intrusiveness), 과보호로

점철된 양육 방식은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

된 믿음에 손상을 주고 이는 우울 등의 내재

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Carton & Nowicki, 1994; Rudolph, Kurlakowsky, 

& Conley, 2001). 통제적 양육은 거부적 양육의

또 다른 형태로 서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

며(Rohner & Rohner, 1981) 우울이나 불안과 같

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적절히 대처(coping)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아동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없게 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시작

된 핵가족의 가속화로 인해 일가구 일자녀를

형성하면서 자녀들은 예전 세대에 비해 부모

로부터 지나친 애정과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

다. 이러한 통제적/과보호적 양육은 사회문화

적으로도 늦게 철이 든다고 기대되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러한 통제적 양육행동이 지나칠 경우 여학생

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를 남녀를 구

별하여 살펴보고, 그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인 인성과 양육을 중심으로 단기 종단

적인 연구 설계에 의해 그 영향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높은 위험회피 기질은 남녀

모두에게서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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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

학생의 경우 높은 위험회피 기질과 더불어 인

내력 기질, 그리고 낮은 자율성 성격 차원과

높은 통제적 양육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

치의 상승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질을 토대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반영하는 성격 차

원을 문제행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검진

(screening)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인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결과를 통해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사전개입 효과를 증

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내재화

문제행동에 취약할 수 있는 높은 위험회피 기

질을 갖는 아동,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

러한 기질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 향상을

위한 개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남학생의

경우 이러한 위험회피 기질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다른 예방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통제적 양육

행동을 지양하고 보다 온정적이고 덜 엄격한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개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Williams 등(2009)은

Baumrind(1967)의 권위적(authoritative), 독재적

(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 양육 스타일

을 활용하여 4-15세에 이르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살펴본 결과, 권위적 양육이 다른

양육에 비해 자녀들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덜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아동에

게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동시

에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과보호적인 양육을

구사하지 않는 Baumrind의 ‘권위적 양육’의 중

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평정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런데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다르게 우울, 불

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부모와 같은 외

부의 평정자가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학생 스스로가 평정한 것보다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 본인 혹은 교사를 포함하는 다양

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한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

겠다. 둘째, 본 연구는 1년 미만의 제한적인

시기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다룬 단기 종단 연

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

달경로가 안정적으로 나온 것은 전통적인 발

달경로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것일 수도 있

지만 1년 동안의 짧은 추적 기간 및 5개월 간

격의 짧은 반복 측정으로 인해 야기되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즉 실제 한 학년을 대상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측정한 것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긴 발달연령대를 아우

르는 장기 종단적 접근을 취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 여부를 검

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공병률(comorbidity)이 높으

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넓은 요인(broad- 

band)을 활용한 접근법으로 인해 이러한 공병

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예측변인들이

내재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정서적, 행

동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행동에 대한 발달경로 및 그 예측변

인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영향

력을 배제하고 변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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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초기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 인성과 부모양육의 효과

정 승 아 이 수 진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본 연구에서는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아동의 인성(기질과 성격)과 양육행동 변인이 초등학

교 저학년의 내재화 문제행동 발달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 지역 2곳

의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58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을 5개월 간격으

로 총 3회 측정한 자료를 성별에 따라 구분한 후(남학생 310명, 여학생 275명), 동시대 시계

열 설계 및 잠재성장 곡선모형을 활용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변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 및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성별에 상관 없이 다양한 초기치를 가지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변화율을 제외한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의 초기치에 영

향을 미치는 인성 및 양육 변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아는 위험회피 기질만이, 

여아는 위험회피와 인내력 기질, 자율성 성격, 그리고 통제적 양육이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

경로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 저학년 내재화 문제행동

의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남아의 경우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학생을, 여학생의 경우 높은

위험회피와 인내력 기질, 낮은 자율성 성격,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을 구사하는 부모를 가진

학생을 선별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시도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내재화 문제행동, 아동 인성, 양육행동, 발달경로


